
일본 4050 아빠들의 여신열도 흔든 조정민의 매력2018년 4월 23일 월요일sportsdonga.com 10판
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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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조적인 미래인재들
모여라!”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미래 IT전문
가 양성을 위한 ‘제2회 전국어린이코딩경진대회’가
5월 12일 오후 1시 고려대 세종캠퍼스(세종특별자
치시 소재)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국내 유
일의 전국규모 대회로 동아일보와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주)와이즈교육이 주관하며 (사)대한민국
청소년로봇연맹이 후원합니다.

대회는 초등1∼2학년, 3∼4학년, 5∼6학년 부
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회 공식프로그램은 미
국 MIT대학에서 개발한 스크래치를 활용합니다.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회 공식 홈페이
지(www.codingcontest.or.kr)를 통해 4월 30일
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참가 어린이들이 코딩하는
모습은 대회 당일 스포츠동아 페이스북에서 생방
송으로 중계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
니다.

주최 : 동아일보·스포츠동아 주관 : (주)와이즈교육후원 : (사)대한민국청소년로봇연맹

“4차산업혁명이끌인재모여라!”
제2회전국어린이코딩경진대회

30일까지 www.codingcontest.or.kr 접수
5월12일 오후 1시 고려대 세종캠퍼스서 열려

지난해 고려대세종캠퍼스에서 열린 꺋제1회 전국어린이코딩
경진대회꺍 장면.

알립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류현진(31)은
5선발로 2018시즌을 시작했다. 냉정히 말

하면 팀의 5번째 선발투수에게 에이스급의 성적을 기대하
진 않는다. 꾸준히 선발로테이션을 지켜주기만 해도 성공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다저스의 선발진이 워낙 막
강한 터라 류현진이 선발로테이션에 진입한 것 자체만으
로 의미가 컸다. 3.2이닝(3실점)만에 교체된 첫 등판(한국
시간 3일 애리조나 원정)은 그에게 큰 생채기를 남겼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류현진은 시즌 시작 전의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강력함을 뽐내고 있다. 성적만 보면 다저스의 에이
스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22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전을 포함한 2018 메이저리그(MLB) 4게임에 선

발등판해 거둔 성적
은 3승, 방어율
1.99(22.2이닝 5자
책점)다. 부동의 에
이스 클레이튼 커쇼
가 1승(3패·방어율
2.45)만을 거두며
고전하고 있고, 2승
(1패)을 따낸 마에다
겐타도 방어율은
3.77로 류현진과 차

이가 크다. 리치 힐(1승 1패·방어율 6.00)과 알렉스 우드
(2패·방어율 3.91)도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류현진
만큼 강력한 임팩트를 뽐낸 다저스 선발투수가 없다는 게
기록으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22일 경기는 다저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한판이
었다. 21일 워싱턴전 패배(2-5)로 4연승을 마감한 터라 연
승 직후 연패라는 최악의 패턴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
다. 선발투수 류현진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게
다가 상대 선발투수가 2016∼2017시즌 2년 연속 15승을

거두는 등 MLB 통산 86승을 따낸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였기에 더욱 그랬다.

류현진에게 이 같은 악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
았다. 올 시즌 최다인 7이닝 동안 2안타 3볼넷 8삼진 무
실점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로 팀의 4-0 승리를 이끌고
시즌 3승째를 챙겼고, 종전 2.88이던 시즌 방어율도 1점
대로 끌어내렸다. 류현진이 시즌 첫 4경기만에 3승째를
따낸 것은 2013시즌 빅리그 데뷔 후 처음이다. 그는
2013시즌 6경기, 2014시즌에는 5게임만에 세 번째 승리
를 챙긴 바 있다.

지금 류현진의 순항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는 2018시즌 종료와 동시에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
는다. FA는 과거의 성적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를 위한 투
자다. 계약에 합의한 뒤에도 몸 상태를 하나하나 면밀히
체크하는 MLB의 특성을 고려하면, 류현진이 어깨 수술
후유증에 따른 우려를 씻어내고 순항 중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류현진이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고
무적”이라고 호평했다. ▶ 관련기사 2면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퉐팦 4경기 만에 3승…빅리그 데뷔 후 처음
퉐팧 방어율 1.99…커쇼제치고확실한믿음
퉐팪 시즌 뒤 FA…대박 위한 착실한 점수쌓기

워싱턴전 7이닝 8K 무실점…시즌 3승 의미

Only Ryu!
류현진, 5선발에서 에이스로…FA 대박 예약

‘괴물 본색’이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LA 다저스)이 22일(한국시간)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과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힘차게 볼을 뿌리고 있다. 7이닝 2안타 8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시즌 4번째 등판에서 3승째를 챙기는 기쁨을 맛봤다.LA ｜ AP뉴시스

<류현진>


